
과산화수소수 국산화“맑음"
수요기업 국산 사용증가 … 1 ~ 4 M급 전량 국산화 완료

반도체용 고순도 약품인 과산화수소수의 국산화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국산 과산화수소수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수

요를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삼성전자, 현대전자, 금성일렉트론 등 국내 과산화수소수 수요기업들이

국산 과산화수소수를 채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과산화수소수 생산기업인 동우반도체약품, 삼영순화 등의 꾸준한 품질향상 노력과 국내

과산화수소수 수요기업들의 국산화 의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국내 과산화수소수 수요는 1만톤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삼영순화가 34 80톤을 공급

해 3 3 . 9 %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우반도체약품이 2 1 6 0톤을 공급 21%, KANTO가 1 4 8 0톤을 공급 1 4 .

4%, 스미토모가 1 4 0 0톤을 공급 1 3 . 6 %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쓰비시, 신도키 등이 나머지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영순화는 삼성전자의 기흥 2·3라인과 현대전자의 F a bⅠ, FabⅡ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동우반도

체약품은 삼성전자의 기흥 1·4·6라인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현황을 보면, 삼성전자가 4 0 8 0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대전자와 금성일렉트론이 각각 3 1 6 0톤,

9 0 0여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반도체 3사의 1 - 4 M급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수는 전량 국산화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

다. 

이와함께 1 6 M급 이상에서도 신규라인에 국산 과산화수소수를 채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동우반도체약품은 삼성의 기흥 4라인 공급에 이어 기흥 6라인에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동우반도체약품은 현재 5 0 0 0톤 규모인 생산능력을 1만톤 규모로 9 5년4월 완공예정으로 증

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영순화는 삼성의 기흥 5라인에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용 고순도 과산화수소수의 가격은 그레이드별로 5∼1 0달러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M급을 기

준으로 K g당 2 . 1∼2 . 3달러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순도 과산화수소수의 수요는 반도체 라인 증설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개 라인 건설시

1 2 0 0∼1600 T/년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과산화수소수의 국산화는 아직은 4 M이하에 치우쳐 있으나 수요기업들의 국산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어1 6 M급 이상에서의 국산화율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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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산화수소수 공급현황 (단위 : M/T, %)

기 업 명 생산능력 공급량 M / S 수 요 처


